
 
� <사도>바울 II  * 10/21(수) 고후 ❷ 8-13장

 � �

편지 머리말 

1:1-11�인사말,�위로/건지심/살리심

 

본론 ❶ 틀어진 관계 회복하기

1:12-2:13�오해와�갈등들

2:14-5장�나는�진정한� <사도>다�

6-7장�관계�회복�요청

�

본론 ❷ 예루살렘 교회 돕기 

►8-9장�예루살렘�교회�돕기�모금�
고린도�교인들의�순종�독려

본론 ❸ 누가 참인가? 

►10장-13:10�사도권�변호� �
경고들, 세�번째�방문�약속  

편지 마무리  

 ►13:11-13�인사와�축복

Before 줄치며 읽기

복음과�선교를�위해

바울이�기꺼이�감수했던

점들을�무엇입니까?

#권리�#관계� #고난

#환난�#자존심�#감정

After 묵상하기

스스로를�가리는�자.

스스로를�높이는�자.�

그렇다면�바울은�정말�능력�없는�사람이었을까요?

그는�출신이나�학벌,�지식과�실력이�출중한�사람이었습니다.

그의�영적�체험은�혹�자만할까�가시를�주셨다고�할�정도였습니다.

(6:2-3,11:6,22,12:7,11, 빌3:4-8)

그러나�바울은�복음을� <드러내고자>�스스로를� <가렸습니다>.

대상과�상황에�자신을�맞추었습니다(고전9:22,�고후10:23-24).

고난과�환난도�마다치�않았습니다(6:4-5).

투옥과�매�맞음,�죽음의�위협과�배고픔,�추위와�헐벗음(11:23-30).

사도로서�요구할�수�있는�권리도�포기했습니다(11:7-9).

사람들을�복음으로�돌이키는�일이라면�자존심도�기꺼이�내려놓았습니다.

그러나�거짓사도들은�달랐습니다.

그들은�스스로�자랑하고�칭찬했습니다(5:12,� 10:12).

고린도�교회는�바울이�잠시�떠나�있는�중에도�서신을�통해

여전히�사도적�권위를�유지하고�있는�바울의�선교�영역이었습니다.�

그들은�바울이�없는�틈을�타�남의�수고로�터�닦은�곳에�머물며,

자기�자랑으로�삼고,�열매를�거두려는�자들이었습니다(10:15-16).

고린도�교인들은�참�사도요�아비�된�바울은�멸시하고(고전4:15),

거짓�사도요,�다른�복음�전하는�이들의�자랑은�받아들였습니다.

복음을�위해�자기�권리를�포기하고�스스로�낮춘�바울은�얕보고,

종에게�하듯�군림하는�자들과�그들의�행태들은�기쁘게�받아들였습니다.

(1:24, 10:12, 11:4,7-9, 19-20)

스스로를�가린�자,�

스스로를�높인�자.

“옳다�인정함을�받는�자는�자기를�칭찬하는�자가�아니요

오직�주께서�칭찬하시는�자니라(10:18).”

참고도서

BST�고린도후서(IVP)

How�고린도후서(두란노)

현대성서주석�고린도후서

WBC�고린도후서(솔로몬)

백주년기념주석�고린도후서�

  

2020 드라마바이블 3차통독 가을엔 편지를 읽겠어요 고린도후서



통독의 맥 잡기

8-9장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

8:1-24�예루살렘�교회를�위한�모금�호소

믿음/말/지식/모든�간절함/우리를�사랑하는�일에�풍성함�같이�이�일도�풍성히�하라.

9:1-15�아가야�지역의�교회들을�향한�모금�호소

9:1-5�모금을�위한�준비

9:6-15�헌금하는�자의�자세와�헌금의�효용성�

마음에�정한대로,�억지로가�아니라�즐겨내라.

10장-13:10 <거짓 사도>들에 관하여

10:1-18�공격에�대한�바울의�자기변호

대면하면�약하고�멀리서만,�편지로만�강하다?

자랑거리가�없다?�자랑하지�않는�것이다!

11:1-12:13�바울의�자랑거리� :�오직�복음을�위하여!

스스로�낮추고,�사도적�권리도�포기함

출신,�수고와�고난,�신비적�체험,�육체적�약점

내가�아무것도�아니나�거짓�사도들�보다�부족하진�않다.

12:14-13:10�세�번째�고린도�방문�계획

방문을�앞둔�바울의�걱정

방문하여�할�일에�관하여

13:11-13 편지 마무리

인사와�축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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